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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4. 4. 27.(토) 배포 2024. 4. 27.(토)

정부는 미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건립이 
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중임

<보도내용>

  4.27.(토) 조선일보 ｢대통령이 유치한 美반도체기업 땅에 아파트 짓는 

정부｣에서는 “세계2위 장비기업 R&D센터 부지가 오산시 공공택지 후보지에 

포함되면서 센터 건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>

  미 반도체기업(AMAT) R&D센터 입주예정 부지가 ‘세교3 공공주택지구’ 

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(이하 “산업부”)는 기업의 R&D센터 

구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및 오산시와 3자 협의체를 통해 지원

방안을 협의하였으며, 기존 부지 대비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요업체와 인접한 

오산시 내 타 부지에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. 

향후 예정되어 있는 인‧허가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

겠습니다. 

  앞으로도 산업부는 국내외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

하고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 장 엄재영 (044-203-4080)

투자유치과 담당자 사무관 오유경 (044-203-4081)

  

      


